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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유정 · 이은미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 기초과학연구소

Influencing Factors of Confidence in Perform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mong University Students

Yu Jeong Kim · Eun Mi Lee

Department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ardiopulmonary re-
suscitation (CPR)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61 students recruited from 2 cities 
using a questionnaire covering confidence, knowledge and attitude in regard to CPR.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nfidence and knowledge (r=.37, p<.001), between attitude and confidence (r=.61, 
p<.001), and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r=.61, p<.001). Confidence in performance increased as knowl-
edge, attitude, grade, CPR training frequency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increased.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CPR training programs that can improve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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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이 성

공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신문기사

나 방송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서구

화된 식생활 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 및 급성 심정지가 증가하

고 있으며 급성 심정지는 2006년의 인구 10만 명당 37.5명에서 

2015년 10만 명당 44.2명으로 꾸준히 증가되었다[1]. 따라서 

병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환경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급

성 심정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 밖 급

성 심정지라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다면 사망

률을 낮출 수 있다[2]. 적절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심정지 환자의 사망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급성심장정

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입원율은 

17.3%, 생존퇴원율은 5.0%이다[1]. 우리나라의 병원 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0%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아직은 낮

은 수준이다[3-6]. 따라서 병원 밖에서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시도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CPR)은 효과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수행의지

가 높아질 때 심폐소생술의 시도가 많아지며 이는 병원 밖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7]. 이러한 심폐소생술 수행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직업, 교육경험,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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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신감이다[8,9]. 따라서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을 높

이는 것은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부

분인데 기존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 및 자

신감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그 효과

를 확인하는 것에 머문 연구들이 많았다[10-16].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상자가 보건공무원[17]이나 병원직원[18], 선박승무

원[15], 보건교사[13,19], 보육교사[20] 등 직업의 특성상 심폐

소생술의 숙지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학생은 대부분 초 ․ 중등학

생[9,11,12]이었다. 2013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와 관련된 보건교육이 강화되었으

나 초 ․ 중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되어 있어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21]. 또한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의 경우도 대부분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대학생

으로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14,22,23]. 그러나 일반인

이 행하게 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수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보건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비보건계열 대학생까지 확장시

켜 교육하고 자신감 및 심폐소생술 수행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수

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지식, 

태도를 확인하고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의 수

행자신감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의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정도와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A시와 C시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23일에서 12

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해당 대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을 설문

조사요원으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문항을 설명

하여 교육한 후 설문조사요원이 대상자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

였다. 설문은 채플 수업 또는 일반교양 수업 후 대상자의 허

락을 받고 시행되었으며,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

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설문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조

사시간은 1인당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본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

수준인 .15, 독립변수의 수를 최대 10개 정도로 감안하여 필요

한 표본 수는 17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80명의 대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72부가 수집되었으나 내용

이 미흡한 11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자 수는 총 261명이

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전공, 가족 중 심장질

환자 여부를 포함하였다.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으로는 심폐소

생술 실기교육 경험 여부, 실기교육 회수, 교육 만족도, 심폐소

생술 목격 경험을 포함하였다. 

2)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얼

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

며, Yang과 Kwon [20]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측

정도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자신

이 없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Yang과 Kwon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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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3) 심폐소생술 지식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Park [24]이 개발한 20개 문항 

중 심폐소생술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높은 10개 문항을 선택

하여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Basic 

life support 2015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 보완하여 측정

하였다. 수정된 10개 문항은 Basic life support,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instructor 자격이 있으면서 의료진 대상 

심폐소생술 실기교육을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수

간호사 3명과 응급전문간호사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

증받았다. 각 문항의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심폐소생술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4]의 연구에

서 사용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는 .70으로 나타났다. 

4) 심폐소생술 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Park 등[25]이 개발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

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

상자의 태도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Park 등[25]

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며, 본 도구

를 수정 ․ 보완한 Lee 등[2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을 빈도분

석하고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 태도의 기술통계량

을 작성하여 각각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 일반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 태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inde-

pendent two samples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Scheffé test)

를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 태도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알아보았다

 넷째,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설문지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익명성 보장, 설문지 응답도중 언제라도 참

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하

고, 이를 대상자에게 설명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146명(55.9%), 

남학생이 115명(44.1%)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152명(58.2%)

였으며, 전공계열은 보건계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학생이 68명(26.1%), 그 외 비보건계열학과 학

생이 193명(73.9%)이었다. 최근 5년 이내 입원 경험은 209명

(80.1%)이 없었으며, 가족 중 심장질환자는 없는 경우가 232

명(88.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으로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을 받은 횟수는 평균 2.69회였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경

우가 32명(12.3%)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는 다소 만

족이 88명(33.7%), 보통이 82명(31.4%)이었고 5점 만점에 평

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을 목격한 경험에 대해 10

명(3.8%)이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과 태도 정도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 및 태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응답자들의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5점 척도로 평균 

3.08점이었고,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은 10점 만점 중 평균 5.63

점, 심폐소생술 태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3.63점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심폐소

생술 수행자신감, 지식과 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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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261)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15 (44.1)
146 (55.9)

Grade 1
2

109 (41.8)
152 (58.2)

Major Healthcare major
Non-healthcare major

 68 (26.1)
193 (73.9)

Experience of admission None
≥1

209 (80.1)
 52 (19.9)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No
Yes

232 (88.9)
 29 (11.1)

CPR related 
characteristics

Number of CPR practice education 0
1~2
3~4
≥5

 32 (12.3)
101 (38.7)
 88 (33.7)
 40 (15.3)

 2.69±2.15

CPR learning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ery satisfied

 6 (2.3)
 58 (22.2)
 82 (31.4) 
 88 (33.7)
 27 (10.3)

 3.49±0.92

Experience of CPR bystander No
Yes

251 (96.2) 
 10 (3.8)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formance Confidenc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261)

Variables M±SD Max Min

Performance confidence of CPR 3.08±0.86 5.00 1.00

Knowledge of CPR 5.63±1.69 9.00 1.00

Attitude of CPR 3.63±0.62 5.00 1.45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일반적 특성 및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심폐소생

술 수행자신감은 학년(t=15.11, p<.001), 전공계열(t=18.62, 

p<.001),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F=6.63, p<.001)와 교육

만족도(F=17.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은 전공계열(t=8.16, p=.005),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F=4.83, p=.003)와 교육만족도(F=3.28, 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태도는 전공계열(t=21.54, p<.001), 

심장질환 가족 유무(t=4.76, p=.030), 교육만족도(F=14.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변수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심폐소생술 지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7, p<.001), 이는 심폐소

생술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태도도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1, p<.001), 심폐소생술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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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Performance Confidenc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261)

Variables Categories

Performance 
confidence of CPR

Knowledge of CPR Attitude of CPR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3.08±0.96
3.08±0.78

0.00 
(.992)

5.48±1.68
5.74±1.70

1.60 
(.207)

3.62±0.64
3.65±0.60

0.15 
(.702)

Grade 1
2

2.85±0.71
3.26±0.90

15.11
(＜.001)

5.51±1.59
5.70±1.77

0.82 
(.367)

3.56±0.56
3.69±0.65

2.59 
(.109)

Major Healthcare major
Non-healthcare major

2.71±0.80
3.21±0.84

18.62
(＜.001)

5.13±1.84
5.80±1.60

8.16
(.005)

3.35±0.56
3.74±0.60

21.54
(＜.001)

Experience of
admission 

None
≥1

3.08±0.87
3.11±0.85

0.05
(.818)

5.57±1.69
5.87±1.69

1.29
(.256)

3.64±0.62
3.60±0.62

0.21
(.650)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No
Yes

3.06±0.88
3.27±0.72

1.48
(.225)

5.59±1.74
5.93±1.22

1.06
(.305)

3.61±0.61
3.87±0.62

4.76
(.030)

CPR 
related 
characteristics

Number of CPR
practice 
education

0a

1~2b

3~4c

≥5d

2.51±0.67
3.13±0.91
3.13±0.83
3.35±0.73

6.63
(＜.001)

a＜b, c, d

4.72±1.55
5.72±1.50
5.63±1.83
6.18±1.66

4.83
(.003)

a＜b, c, d

3.49±0.51
3.72±0.60
3.60±0.66
3.61±0.64

1.38
(.249)

CPR learning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a

Dissatisfiedb

Moderatec

Satisfiedd

Very satisfiede

3.01±0.78
2.53±0.54
2.81±0.73
3.39±0.80
3.97±0.79

17.87
(＜.001)
a, b, c
＜d＜e

4.83±1.47
5.62±1.69
5.40±1.70
5.93±1.66
6.56±1.45

3.28
(.012)

a, b, c,
d＜e

3.59±0.80
3.60±0.54
3.33±0.54
3.78±0.58
4.20±0.55

14.15
(＜.001)
a, b, c,
d＜e

Experience of
CPR bystander 

No
Yes

3.09±0.88
2.96±0.58

0.22
(.643)

5.40±1.58
5.64±1.70

0.20
(.655)

3.68±0.63
3.64±0.62

0.05
(.829)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erformance Confidenc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261)

Variables
Knowledge of 

CPR
Attitude of 

CPR

r (p) r (p)

Performance 
confidence of CPR

.366 (＜.001) .607 (＜.001)

Knowledge of CPR .250 (＜.001)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태도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 p<.001). 

5.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명변수로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태도, 학년, 전공,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 교육 만족도를 사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분석한 분산분석 결과,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학년, 전공,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 교육 만

족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태도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model 1)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과 태도가 증가하면 심폐소생술 수행자

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41%였

다. 학년, 전공,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 교육 만족도를 설

명변수에 추가한 모형(model 2)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과 태도, 학년,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 교육 만족도가 높을

수록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이 증가하며, 전공 계열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도

를 높이는데 중요한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을 높이는 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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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s of Performance Confidence effected Knowledge, Attitud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sponse variables

Performance confidence of CPR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Knowledge of CPR .23  4.67 (＜.001) .13 2.72 (.007)

Attitude of CPR .55 11.22 (＜.001) .54 10.78 (＜.001)

Grade .16 3.24 (.001)

Major -.04 -0.76 (.451)

Number of CPR practice education .15 3.02 (.003)

CPR learning satisfaction .18 3.45 (.001)

Adjusted R2=.41, F=92.6, p＜.001 Adjusted R2=.54, F=42.71, p＜.001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학년이 높고 

비보건계열이며 교육횟수가 많고 교육만족도가 높을 때 더 높

았다. 수행자신감은 학년이 높은 경우에 더 높았는데 이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폐소생술 수행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고 성인을 대

상으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수행의도가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어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8,9]. 비보건계열이 수행자

신감이 더 높은 것은 보건계열이 더 높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라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한 확

인이 필요하다[27]. 또한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았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교육보다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16,19]. 특히, 교육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지식의 차이가 있고 재교육 시기가 3~6개월 정도

만 벌어져도 수행자신감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기

존 2~3년 간격의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보건법에 의해 초 ․ 중등학교 시기에 심폐소생술 교

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주기

적, 반복적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4,15,17].

심폐소생술 지식은 보건계열보다는 비보건계열 학생이 더 

높았는데 이는 1, 2학년 및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대학생

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태도가 낮음을 보여준 연구가 뒷받침한

다[22]. 따라서 대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구분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의 증가는 심폐소

생술 지식을 높이고 이는 수행자신감과 이어지며 심폐소생술 

교육만족도가 높을 때 지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육만족도와 지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도 같으

며 그 중에서도 이론교육보다는 반복된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며 실습교육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실

제 상황에서의 수행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16,18,20]. 

심폐소생술 태도는 심장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이

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 지식이 태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는 연구결과에 연결하여 생각하였을 때 가족의 질환으로 인한 

교육 노출 기회 및 교육경험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정도가 높

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된다[18]. 

따라서 심장질환자의 경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할 때 병원 밖에서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행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심폐소생술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태도와 수행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17,19,28]. 또한 교육 횟수가 많고 교육만족

도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이 높아져 주기적인 심

폐소생술 교육을 하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수행자신감의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재교육의 기

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여 재교육 시기와 관련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폐소생술협회나 소방

서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경우가 학교에서 교

육받은 경우보다 교육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전문교육

기관 간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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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공은 다양하였으나 1~2학년 학생으로만 치우쳐 다양

한 연령의 학생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여 심폐소생술 수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심폐소생

술 수행자신감, 지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심폐소생술 자신감은 높아진다. 심

폐소생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식, 태

도, 학년,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횟수, 교육만족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높아질수록 수행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변인들을 고

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수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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